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その実例として、2004 年に結婚した 31 万 944 組
のうち、7 万 5735 組（25.2%）が再婚カップルで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は 1937 年、日本は 1947 年、ドイツは 1969 年、
フランスは 1975 年、スペインは 1978 年、スイス
は 1990 年、アルゼンチンは 1995 年、オースト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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アは 1996 年に姦通罪を廃止した 27。
現在韓国では、姦通罪の存続廃止をめぐって論
争が絶えない。憲法裁判所は 1990 年、1993 年、






















の 37.2% が「性経験あり（男 52.2%、女 15.6%）」
と答えている 29。また、K 大学の校内新聞には、
10 人のうち 7 人が同棲について肯定的に考え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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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류드라마로 본 성의식의 변화
- 순애에서 성애로 -
Changes in the awareness of gender, focused on Korean television dramas 




여성에 대한 성적인 억압 , 정조관념이 뿌리깊게 박혀있던 한국의 전통사회가 민주화 이후의 자유주의 , 
남녀평등주의 ,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이 자립을 외침과 동시에 성의식도 변해가고 있다 . 이혼 , 
재혼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고, 결혼한 후에도 사람들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로맨틱한 연애를 꿈꾼다. 
최근의 텔레비전드라마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묘사가 솔직하고 대담해졌다 . 
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90 년대부터이다 . 이 시기에 방영된 드라마 < 애인 >(MBC,1996 년 , 16
부작 ) 은 기혼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하여 신드롬을 일으켰다 . 그러나 ,　당시 사회통념상 두 사람의 사랑
은 플라토닉 러브로 그려졌고 결국 주인공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이난다 . 
그로부터 10 년 , 2006 년에는 남성용 성인 잡지 기자인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. < 여우야 , 뭐하니 ?> 
(MBC,16 부작 ) 에서는 처녀막 , 조루 등 성에 관련된 화제를  전면에 내세운다 . 성을 사실대로 묘사하는
데에 그치지 않고 , 남성의 순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이 드라마는 남녀평등의 시점에서 성의식이 변
해야 한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. 성은 더이상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하는 
시대가 된 것이다 .  
< 애인 > 에서 < 여우야 , 뭐하니 ?> 에 이르기까지 최근 10 년 동안 여성들의 성의식은 급격하게 변화했
다 . 혼전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, 동거에 대해서도 긍적적이다 . 그러나 , 남성들의 
성의식은 답보 상태에 놓여져있다 . 남성들은 여전히 결혼 상대의 처녀성에 집착하고 이혼한 여성과는 쉽
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. 이러한 인식의 차로 인해 한국 사회의 한쪽에서는 성개방 , 프리섹
스를 부르짖으며 ,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처녀막재생수술이 횡행하는 등 성에 대한 이중적인 규범이 길항하
고 있다 . 
한편 , 간통죄가 없는 일본에서는 80 년대에 이미 순결은 사어 ( 死語 ) 가 되었고 , 불륜이 유행처럼 공
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.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성적인 관계의 있고 없음으로 순애 ( 純愛 ) 인지 순애
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. 순애란 이해관계를 동반하지 않는 , 말 그대로 순수한 사
랑을 의미한다 . 즉 , 순결은 순애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. 한국에서는 과도한 성묘사로 방송위원회로부터 
경고를 받은 < 여우야 , 뭐하니 ?> 가 일본에서는 순애물에 속하는 것이다 . 남성들의 성의식이 변화하는 
날 , 진정한 남녀평등사회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.   
（2012 年 11 月 1 日受理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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